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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 2023. 10. 9.(월) 담당 도건 (010-9686-6068)

‘강서형 기본소득’ 도입 민주당-기본소득당 정책협약식
진교훈 “정책과 가치의 연대” 용혜인 “윤석열정권 심판에 힘 보태겠다”

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9일 ‘안전·안심·민생구청장’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
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‘강서형 기본소득 도입’과 진 
후보의 보궐선거 승리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.

민주당은 진 후보와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,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, 강선우 
국회의원,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상임대표와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했으
며, ‘윤석열 정부 심판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도입’에 합의했다.

양당은 이를 위해 △진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청년
기본소득, 신안군 햇빛연금과 바람연금, 그리고 지자체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기
존의 지자체 기본소득형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, 지역주
민 간 불평등 완화 등을 목표로 한 강서형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협력하고 △기본
소득당 서울시당은 선거에서 진 후보의 승리에 적극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.

진 후보는 “단순히 어떠한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, 정책과 가치의 연대라는 점에서 
의미가 있고 그런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”며 “구청장으
로서 일하게 된다면 기본소득당과 함께 강서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
지, 또 강서구 재정 범위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머리를 맞대겠다”고 말했다.

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는 “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심해지고, 강서에서 김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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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후보를 공천하면서 국민 무시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”며 “윤석열정권의 무능으
로 힘든 국민에게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유능함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”고 말
하고, “강서형 기본소득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협력의 시작”이라고 말했다.

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“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 윤석열정권과 싸울 때 용혜인 
의원이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”고 말하고, “특히 진 후보의 보궐선거에 기본소득
당이 힘을 보내주어서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”이라며 “작은 연대이지만 성공적으
로 잘 진행돼 앞으로 총선까지 연대를 강화하길 바란다”고 발언했다.

용혜인 상임대표는 “김태우 후보 공천 그 자체가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
여준다”며 “이번 선거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이자, 유능한 야당들이 미래를 만
들어가는 선거”라고 규정하고, “진 후보가 강서를 넘어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
록 과감한 개혁의 길에 힘을 보태겠다”고 화답했다. 

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은 “기본소득당 창당 후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했는
데, 이번에 경쟁 대신 연대를 택한 이유는 정부가 범죄자를 특별사면 시키고 여당
이 공천한 강서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”고 밝히고, 
“앞으로 진 후보와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정책협약을 맺게 된다는 점을 무척 기쁘
게 생각한다”며 ‘강서형 기본소득’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.

양당은 협약식 직후 집중유세에 함께 참여해 진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
이다. 해당 집중유세에는 사회민주당(준)도 참여할 계획이다. /끝.


